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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북미자유무역협정 서명

애플, 삼성 제치고 최대 스마트폰 기업 … 2년 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새로운 버전‘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에 서명했다. 

지난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

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미국 역

사상 최초로 우리는 형편없는 무역협정을 호혜적인 무

역협정으로 대체했다.”며 새로운 협정은 미국의 일자

리와 부, 경제 성장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와 함께“2주 전 우리가 중

국과의 협정에 서명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들(중

국)은 우리 농부들에게서 많은 것을 사기로 했다.”고 말

하는 등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을 거론하며 11월 대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기업

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아이폰6과 

7 등 기존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업그레이

드와 아이폰11 시리즈의 인기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

다고 분석한다.

지난 31일‘뉴스핌’에 따르면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전날 복수의 시장조사기관을 인용해 애플이 

삼성을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기업이 됐다고 보도

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은 지난

해 4분기 7,290만 대 판매돼 7,000만 대 팔린 삼성의 갤

럭시 스마트폰을 앞질렀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직 애널리틱스는 같은 

기간 애플이 7,070만 대의 아이폰을 팔아 삼성의 6,880

만 대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다른 기관인 캐널리스

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선을 겨냥한‘일하는 대통령’이미지 부각과 핵심지지

층인 농민과 노동자층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나프타)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면서 

재개정을 요구했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지난 2018

년 9월에 이를 대체할 USMCA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의회 인준 과정에서 제동이 걸

리자 추가 협상을 통해 지난달 10일 새로운 USMCA 수

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6일 USMCA 수정안을 비준

했고 멕시코 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비준했다. 캐나다 

의회까지 비준해야 협정은 발효된다.

다만 IHS마킷은 삼성이 6,770만 대 판매에 그친 애플

보다 많은 7,07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카운터포인트의 리서치 부대표인 닐 샤는 CNBC와 

이메일 인터뷰에서“애플은 아이폰 11의 인기와 아이폰

6S와 7 교체 주기 및 사용자 기반의 개선 덕분에 삼성을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 증가로 최근 2020회계연도 1분기

(10~12월)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애플은 아이

폰 매출이 559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 증가했

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분기 애플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을 위험을 안고 있다. 가트너 리서

치의 애넷 짐머맨 부대표는 “소비 측면에서 중국에는 

확실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성장률,
트럼프 집권 후 최저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했

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인 3%에서 더 멀어

졌다.

지난 31일‘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는 전날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2.1%라고 밝혔

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과 동일하며 전문가

들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2.3%

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

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목

표치 3%에 도달한 적이 없다. 지난 2017년에

는 2.4%, 지난해는 2.9%였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경제가 꾸준히 강세를 나

타냈지만 대단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 절

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4

분기에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급감했다. 

소비 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사업 투자

는 3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수출은 1.4% 증가했고 수입은 8.7% 줄었다. 

특히 소비재와 자동차 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

했다. GDP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1.48%포

인트로 2009년 2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가

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은 사

업 투자에 계속 타격을 줬다고 CNBC는 진

단했다.

WSJ는 경제학자 대부분은 최근 중국과 1단

계 무역합의에 도달했고 실업률도 낮은 상태

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 미국 경제를 여전히 긍

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  당  포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